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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국 가족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

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확산되는 개인주의에 

따라 한국 사회 또한 점차 개인의 생활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가족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결혼의 안정성이 취약해짐에 따라 부부 관계에 대한 관심과 탐색이 여느 

때보다 커져가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는 당사자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나,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 속한 구성원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부부 관계는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의 질은 부부 간 상호

작용의 총체라 할 수 있다. 부부 당사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사 분담, 여가활동, 

동거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부부 관계를 결정하기도 하며, 그리고 가족 생

애주기 관점에서 어느 시기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도 부부 관계는 변화한다. 그러

나 무엇보다 부부관계의 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부부 간 일상의 공유라 

할 수 있다. 부부는 한 가정의 일원으로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 가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공유의식

일 것이다. 부부가 실제 일상생활을 서로 얼마나 공유하는지 혹은 어떻게 공유하는

지에 따라 유대감 및 친밀감이 형성되고, 이는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부부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로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상호작용 중

에서도 부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혼만족도와 같은 단편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중요한 요소인 부부 간 상호작용활동에 대

하여 보다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는 어느 때라고 할 수 있을

까? 바로 부모로의 전환기(transition to parenthood)일 것이다(Birchler 1992; Kluwer 

2010). 일찍이 Lemasters(1957)는 첫 자녀의 출생이 가족에게는 일종의 ‘위기’순간

이라고 지칭하면서 가장 중대한 생애사건이라고 언급하였다. 양자 간에 맺어진 부

부 관계가 제3자의 출현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Umberson 

et al. 2010).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부부 관계는 상당 부분 자녀에 의해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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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족은 다양한 생애사건에 따라 확대, 축소, 소멸되는 과정

을 겪게 되는데(진미정 외, 2014), 무엇보다 자녀가 태어나 성장하여 독립하기까지 

부부는 자녀 중심으로 일상을 설계하고 살아가며 부모 역할에 따른 자녀 양육에 많

은 부담을 지게 된다(Cowan & Cowan 1998). 부부는 생애 처음으로 부모가 되어 

익숙하지 않은 낯선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처음 

부모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부부에게는 이전과 다른 징후들이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녀는 부부에게 대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며 가족 결속력을 높이고 이혼의 위험을 줄이고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Cowan & Cowan 1988; Brinley 1991; Bradbury et 

al. 2000) 반면에, 부모로서 새로운 역할 수행의 부담과 자녀 중심의 일상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 감소로 정서적 ‧ 신체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역할 분담에 따른 부부 간 

갈등이 증가하기도 하여 부부 관계의 질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Crohan 

1996). 특히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사 및 돌봄 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발생하는 불

공평한 가사 분담(Perry-Jenkins & Claxton 2011)과 부부 관계의 질 및 결혼만족도 

하락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였다(LeMasters 1957; Dyer 1963; Kluwer 

2010). 

부모로의 이행기에는 부부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

을 미친다(오제은 2011; Musick et al. 2020). 부모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상

생활이 조직되고 하루 일과가 조율된다. 이 시기의 여성은 임신 ‧ 출산을 겪으며 경

력단절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시점이기도 하며, 동시에 남성은 주생계부양자로서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성별 분업이 공고해지는 때라 할 수 있다(Dribe & Stanfors 

2009). 이때의 부부 관계와 부부의 일상은 이후 펼쳐질 가족 생애주기의 흐름을 결정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Gottman & Krokoff 1989). 

나아가 부부관계에 대한 탐색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의 늪에서 벗

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부부관계에 따른 출산 의향 및 후속 출산

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Guzzo & Hayford 2020). 출산이라는 생

애사건은 당시 사회적 ‧ 문화적인 영향 및 가치관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는 주체는 부부 당사자들이며, 이들의 상호 협의에 따른 결과가 출산

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에 긍정

적으로 작용(정미라 외 2013; Lawrence et al. 2008)한다는 연구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이 출산 의향 및 후속 출산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조사연구 22권 4호(2021년)

그러나 국내의 부모로의 이행기를 살펴보는 연구는 대부분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과 같은 경제활동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이재열 1996; 박수미 

2002; 은기수 2018).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을 계기로 사회적 ‧ 경제적 지위에 큰 변

화가 생기고, 경력단절의 기로에 서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애과정 속에서

의 선택은 개인이 온전히 선택한다기보다, 주변 환경에 의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부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정을 

꾸려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협업 관계이기 때문

이다(Jansen & Liefbroer 2006). 그렇기 때문에 경력단절이라는 생애사건은 가정 내 

역할 관계에 대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부부로서 그리고 부모로

서의 역할 수행은 이후의 삶을 예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부부 관계에 대한 이

해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부모로의 이행기가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만큼 관련 연구 또한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국내에서 출산을 전후로 한 부모로의 이행기의 부부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은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를 이용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되어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

의 일상생활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관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종단자료를 이용

하여 출산 전과 후의 변화하는 부부 공유활동의 빈도를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 전과 후의 부부 공유활동의 빈도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자녀의 탄생이 부부의 

일상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부부 간 관계를 가늠하여 출산과 부부관계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1. 부모로의 이행기와 결혼만족도

부모로의 이행기가 개인과 가족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많은 연구들이 이 시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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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Kluwer 2010; Perry-Jenkins & Claxton 

2011). 부모로의 전환기는 자녀가 탄생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간 변화가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격동의 시기로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LeMasters 1957; Dyer 1963; Crawford & Huston 1993). 자녀의 탄생은 기쁨과 행

복을 주는 동시에 자녀 재우기, 우는 아이 달래기와 같은 부모가 되어 처음 맞닥뜨

리는 일을 함께 수반하며 부부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 주제는 부부관계 질, 혹은 결혼 만족도 파악과 같은 내용으로 다소 한

정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그중에서도 부부 간 상호작용에 의한 관계의 질적 변화

를 파악하거나(Driver & Gottman 2004; Kusner et al. 2014; Lavner et al. 2016) 불

평등한 가사분담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Jansen & Liefbroer 2006; 

Kristiina et al. 2008; Moller et al. 2008; Gallegos et al. 2020). 

부부 관계의 질에 대하여 대다수의 연구가 첫 출산을 경험하여 이제 막 부모가 

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는 감소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Perry-Jenkins & 

Claxton 2011; Gallegos et al. 2020). 특히 여성들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는데(Jackson et al. 2014)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늘어난 

가사일과 공평하지 않은 가사분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Jansen & Liefbroer 

2006; Kristiina et al. 2008; Moller et al. 2008; Dew & Wilcox 2011). 급증하는 자

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더불어 자녀 출생과 여가시간의 감소,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진행되었다(Perry-Jenkins & Claxton 2011). 가족 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모로

의 이행기는 이후 가족이 다양한 생애사건을 경험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삶을 영위

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Musick et al. 2020), 이 

시기의 부부 관계는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모로의 이행기의 결혼만족도 파악은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다.

2. 부부 공유활동과 부부관계의 질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부부 간 상호작용 중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

은 부부 관계에 큰 역할을 한다(서미숙 ‧ 성효용 2017). 부모가 되는 시기에 부부는 

과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까? 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이 있는데, 이는 함께 

하는 활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자녀가 태어나면서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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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과 아이돌보기로 인하여 개인의 여가시간은 물론 부부가 함께 보내는 가용시

간도 줄어들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Dyer 1963; Crawford & Huston 1993). 특히 공

유시간이 여가시간일 경우, Claxton & Perry-Jenkins(2008)는 자녀 출생 이후의 부

부 공유 여가와 독립 여가 모두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아내는 남편보다 

부부 공유시간에 대하여 더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들은 가족과의 여가

를 가족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가족끼

리의 여가활동은 즐거움을 위하기보다 가족생활의 일환으로 책임감에 의해 수행된

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Shaw & Dawson 2001). 따라서 부부의 공유시간에 

대한 측정은 해당 활동을 여가로 볼 것인지 혹은 가족에 대한 역할 수행으로 보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여가’가 아닌 ‘일’에 대한 공유시간이라면 

어떨까? 부모 이행기에 새롭게 맡게 된 부모 역할로 인하여 부부는 함께 보내는 시

간이 증가하는데, 이는 여가활동이 아닌 부모 역할에 따른 새로운 과업들을 수행하

는 시간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Huston et al. 1986). 하지만 Claxton & 

Perry-Jenkins (2008) 연구에서는 부모 이행기 부부의 공유활동 성격과는 관계없이 

‘함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인 시간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대체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과 부부관계의 질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이지연 ‧ 그레이스정 2015), Shaw & Dawson(2001)의 연

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가족의 상호작용을 향

상시켜, 만족스러운 가족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개인의 여가 

향유와 결혼 만족도 간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한 Crawford et al.(2002)의 연구에서

는, 배우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평가가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관건

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부모 이행기의 여가활동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Crawford et 

al.(2002)의 종단연구에서는 새로 부모가 된 부부는 남편의 독립적 여가 시간은 줄

이면서, 아내가 선호하는 여가를 함께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경우 본인들의 관심사보다 커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추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만족감과 즐거움이 감소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Crawford et al. 2002; Kristiina et al. 2008). 그리고 커플의 공유시간이 길어질수

록 만족도는 향상하나, 남편이 혼자 하는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하락

하게 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적절한 여가활동 분배와 공유시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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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중요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부모이행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이기영 외(1995) 연구에서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부부는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

족도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운동 및 스

포츠 관람, 가족·친척 방문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보통 수준의 시간을 함께 

보낸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함께 보

내는 시간은 결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나, 어떤 

활동을 함께 하는지, 얼마나 함께 하는지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상이한 결과를 나타

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3. 부부의 공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의 공유활동과 부부관계의 질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부 공유활동은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차이가 나타날까? 먼저 이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요인인 자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있다. 일

반적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부부간 공유여가시간이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White 1983; Hill 1988). 반면 여가활동 시간은 자녀 유무에 따른 큰 차이가 없다

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Crawford et al. 2002). 한편으로는 자녀가 부부 간 여가공

유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이지연 ‧ 그레이스정(2015)은 어떤 부부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의 절반 가량이 연극이나 스

포츠 관람, 산책 및 조깅과 같은 운동을 지난 한 달 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

하였으나, 30대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문화 및 운동 활동을 함

께 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30대는 보통 자녀가 태어남으

로써 부부 개인의 가용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부 간의 여

가 시간 또한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댁 식구 및 친정 식구와의 교제 시간은, 동거 미취학 자녀

가 있을 경우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 돌봄에 조부모의 조력이 필

요함을 방증하고 있으며, 다른 의미로 자녀가 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매개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친정 및 시댁 식구와의 교제

가 여가의 성격을 띠는지, 돌봄 책임이 확장된 것인지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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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부부의 특성에 따라 공유활동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공유시간은 가용

할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기영 외 1995; 신명숙 ‧ 옥경희 2014). 조미라(2018)의 연구에

서는 근로 시간이 긴 배우자를 둔 부부의 공유시간은 감소하였고, 비표준 시간대에 

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의 시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의 질 저하를 예상하게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공유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부부 중심의 생활을 중시한다고 해석된다(이기영 외 1995).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공유시간이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과의 교제활동시간이 증가되었다(이지연 ‧ 그레이스정 

2015)

그러나 부모로의 이행기에 놓인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개 부부 간 갈등과 부부 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부부

의 갈등과 관계의 질은 부부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결

과로서, 그중 하나의 요인인 부부 공유활동을 선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

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 관계의 질과 부부 공유시간 간에 상관관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부 관계가 좋은 커플

이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부부 간 공유하는 시간이 길

어질수록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로써 서로 간에 이해와 친밀감이 형성되

어 결혼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부 공유활동과 

부부관계의 질은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서, 부부관계의 질을 가늠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부부의 공유활동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출산 전후 아내와 남편의 부부 공유활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아내와 남편의 특성에 따른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은 어떻게 달라지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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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대상

이 연구에서는 출산 전 ‧ 후의 부부 간 공유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 

1차~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의 

일자리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로서 

2007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7차 조사까지 완료하였다.1) 조사대상은 전국

의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여성이며, 1차 조사 시 응답한 원적격가구원과 연령

상승이나 혼인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진입한 신규적격가구원을 포함하여 7차 조사

까지 약 1만2천여 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한다.2)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성의 

생애사건 전 ‧ 후의 삶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중에서 출산 전후의 대상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의 출산 경험은 패널로 첫 진입할 경우 전생애 출산경험을 응답하게 되고, 그 후로

는 ‘지난 조사 이후’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을 모두 응답한다. 따라서 패널로 진입한 

이후의 임신과 출산의 횟수 및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패널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응답자가 모든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지난 

조사’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임신과 출산 횟수를 응답하는 결과가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출산 전후’의 부부공유시간 변화는 출산 전과 

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난 조사’가 ‘바로 직전 조사(n차)’

인 경우만을 택하였으며, 그 사이에 출산한 자녀 수(+1차)가 단 1명이 되도록 하

였다.3) 그 결과 조사 대상자마다 출산 전후 시점이 각기 달리 집계되었다. 여성가족

패널조사는 격년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지난 조사 이후인 2년 동안 1명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할 수 있다. 그 경우 출산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2명 이상인 경우가 혼재되

1)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2차 조사를 완료, 그 이후로 격년주기

로 조사가 실시되어 3차년도(2010년)부터 7차년도(2018년)까지 완료되었다.
2) 패널의 노후화로 인한 이탈과 마모를 보완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6차 조사 시 2,049가구

(2,486명)를 추가하였다.
3) 예를 들어 출산 전 조사 차수가 3차인 경우 출산 후 조사 차수는 4차이며 그 사이 출산한 자녀 

수는 1명인 것이다.



10  조사연구 22권 4호(2021년)

어 출산 후의 부부 공유활동 변화에 대한 해석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직전 조사와 현재 조사 사이에 출산한 자녀 수가 1명인 케이스만을 추

출하여 결측치 등을 제외한 최종 758케이스를 확보하였다.4)

2. 측정도구

위에 따라 추출된 케이스는 출산 전(차)과 후(+1차) 시점의 정보들이 쌍으로 

생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 볼 부부의 공유활동에 대한 변수만을 

출산 전과 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구특성은 

출산 전(n차) 조사 시의 정보를 활용한다. 즉, 출산 전의 특성에 따른 출산 후의 부

부의 공유활동 빈도를 살펴보는 동시에, 출산 전과 후의 부부 공유활동 빈도 변화

를 살펴본다. 

먼저 출산 전 ‧ 후의 부부 공유활동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부부 공

유활동의 빈도를 사용하고자 한다.5) ①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② 산책 ‧ 조깅 ‧ 등
산 등 운동, ③ 시댁 행사

6), ④친정 행사
7) 4개 항목에 대하여 지난 한 달 동안에, 일

주일 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측정한 것이다.8) 빈도는 (1) 한 달에 한 번도 안 함, (2) 

한 달에 1회 정도, (3) 2주에 1회 정도, (4) 일주일에 1회 정도, (5) 일주일에 2회 이

상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한다. 단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구 내 여성만이 조사 대상

이므로, 여성이 응답한 부부의 공유활동에 대한 결과이다. 

부부 공유활동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개인특

성과 가구특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특성에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 개인

4) 직전 조사 이후 출산 자녀 수가 1명인 경우는 모두 758케이스이지만, 여성 개인으로 집계하면 

703명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출산 전 ‧ 후의 비교이므로, 출산 전 ‧ 후의 케이스

를 연구대상 자료로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에 큰 차

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4개 활동 항목을 여가활동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이지연 ‧ 그레이스정(2015) 연

구에서는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친정 가족 만나기/시댁 가족 만나기 

4개 활동 모두 여가활동이라고 지칭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친
정 및 시댁 가족과의 만남이 반드시 여가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아내의 경우 일종의 가족에 대한 책임, 또는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주장(Shaw & Dawson 2001)
이 있기 때문이다. 

6) 부부가 같이 시부모님이나 시댁 형제들을 만나기.
7) 부부가 같이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형제들을 만나기.
8) 여성가족패널에서는 부부 공유시간에 대하여 ①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②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③ 시댁 행사, ④ 친정 행사 외에 사회봉사 및 공동체참여를 4차 조사 이후부터 조사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1~7차 자료를 모두 활용하기에 사회봉사 및 공동체 참여 활동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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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포함된다. 개인특성 중 연령의 경우 30세 미만과 3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는

데, 여성의 경우 40대 이상의 비율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상

태에 대해서는 취업 여부만을 포함하였다. 출산 시기 여성의 경우 휴직 중이거나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본격적인 경력단절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태로

써, 비경제활동인구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취업자라 하더라도 비율이 

적어 그에 따른 결측치가 발생하여 종사상 지위나 근로시간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

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 취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여성이 

남편의 근로시간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무응답 결측치

가 발생하여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따라서 일자리 유무만 포함하기로 하였다. 다음

으로 첫 출산인지 추가출산인지에 따른 부부 공유활동 정도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미취학 자녀 수에 따라 가용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집

안일(돌봄노동 제외한 설거지, 청소 등의 가사노동만 해당)을 도와주는 사람
9) 여부

와 자가소유 여부를 포함한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부

가 가용할 시간이 늘어나 공유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소유는 가구의 경

제상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이다.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부간 공유활동

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출산 전의 특성이 출산 후의 

부부의 공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출산을 전후한 부부의 공유활동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

을 사용하였다. 먼저 아내와 남편 간의 분포 차이를 파악하여 아내와 남편의 특성

을 비교하였다. 이 때의 특성은 출산 전의 특성이다. 다음으로 출산 전과 후의 공유

활동 빈도에 대하여 항목별로 아내와 남편 각각의 평균값과 전후 비교를 검증하였

다. 먼저 수행 정도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번도 안 함(1)’ ~ ‘일주일에 2회 이상(5)’

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증감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가/감소를 다음과 같이 산정

하였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한 달에 1회 정도(2)’였다가 출산 후 ‘2주에 1회 정

도(3)’로 변화했거나 그 이상인 ‘일주일에 2회 이상(5)’으로 변화한 경우 증가하였

다고 보았고, 출산 후에도 여전히 ‘한 달에 1회 정도(2)’로 같을 경우는 유지, 출산 

후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함(1)’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감소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9) ‘집안일(돌봄노동 제외)’을 도와주는 사람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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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라 증가/유지/감소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산 전 아내와 남편 

특성이 출산 후 부부의 공유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부부 공유활동이 유지되

는 집단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

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특성

출산 전의 아내와 남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령의 경우 아

내가 남성보다 2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편은 대부분 30대인 것으로 나타나 남편

의 연령이 아내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도 마찬가지로 아내보다 남편

의 경우 대학교 이상이 절반 가까이(50.9%) 차지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자리 유무를 보면 여성은 일자리가 없는 경우(73.0%)가 있는 경우(27.0%)보다 많

았다. 이는 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30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됨을 

반영한다. 반면 남성의 대부분은 일자리가 있는(92.1%)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산으

로 인해 늘어난 가사는 여성이 담당하고, 바깥일은 남성이 담당하게 되는 성별분업

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Hochschild 1989). 일을 하는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아

내는 약 182만 원인 반면 남편은 그보다 약 100만 원 이상 많은 292만 원으로 나타

났다. 소득 분포를 보면 여성의 경우 조사 당시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음’인 경우가 74.1%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아

내는 100~200만 원을 버는 비율이 1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 

원이 8.1%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가 8.2%에 그쳤고, 소득

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00

만원 구간이 20.5%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단 0.3%로, 

남성의 경우 일을 하면서 버는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인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

을 버는 남편이 있는 경우 출산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 이후 자녀를 1명 출산한 경우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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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첫출산, 추가출산인 비율이 각각 25.3%, 74.7%로 나타났다. 패널로 진입했을 때 

이미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가 보유인 경

우는 51.9%로 과반 이상이었다.

구분
아내 남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인 
특성

연령
20대 200 26.4  73  9.6 

30대 558 73.6 685 90.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54 33.5 218 28.8 

전문대 졸 218 28.8 154 20.3 

대학교 이상 286 37.7 386 50.9 

취업
여부

일자리 없음 553 73.0  60  7.9 

일자리 있음 205 27.0 698 92.1 

개인
소득

없음 562 74.1  62  8.2 

100만 원 미만  18  2.4   2  0.3 

100~200만 원 미만  85 11.2  42  5.5 

200~300만 원 미만  61  8.1 155 20.5 

300~400만 원 미만  21  2.8 105 13.9 

400~500만 원 미만   3  0.4  39  5.2 

500만 원 이상   8  1.1 353 46.6 

평균 소득 182.5 292.1 

가구 
특성

자가
소유

아니오 365 48.2 

예 393 51.9 

출산
유형

첫 출산 192 25.3

추가 출산 566 74.7

전체 758 100.0 758 100.0

<표 1> 출산 전 조사대상의 특성 (단위: 명,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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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전후 부부 공유활동 빈도

출산 전후 부부의 공유활동 수행 정도는 <표 2>와 같다.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수

행 정도의 전후 평균값 비교를 해본 결과, 모두 출산 전보다 출산 후의 부부공유시

간이 증가하였다. 그중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에 대한 활동 정도가 가장 많이 늘

었다. 그 다음으로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친정 가족 만나기, 시댁 가족 만나기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 전에는 시댁 가족 만나기를 가장 적게 수행하

였고, 친정 가족 만나기와 운동은 같은 정도로 활동하였다.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은 4.3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하고 있었던 반면 그 외 활동들은 그에 못 미치는 2

주에 1회 정도 같이 활동한 것이다. 출산 후에 여전히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은 

수행 정도가 4.6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계속 부부가 같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추가

로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을 2주에 1회 정도 하다가 빈도가 늘어나 일주일에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시댁이나 친정 가족들 만나기는 출산 전이나 

후나 모두 2주에 1회 정도 하고 있었다. 

구분
전 후

차이 -test
평균  평균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4.3 0.958 4.6 0.721 0.3 ***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3.7 1.322 4.3 1.152 0.5 ***

시댁 행사 3.6 1.296 3.7 1.253 0.1 *

친정 행사 3.7 1.200 3.9 1.206 0.2 ***

<표 2> 출산 전후 부부 공유활동 빈도

*    , **   , ***    .

출산 후에는 시댁 가족 만나기보다 친정 가족 만나기의 빈도가 좀 더 증가하였

다. 출산 후에는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부부 공유활동 빈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부부가 같이 하는 활동은 모두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

을 계기로 부부 간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선

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비취업 아내인 경우 공유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이지

연 ‧ 그레이스정 2015)과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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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경험한 직후의 여성들이므로 대다수가 비취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동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친정, 시댁 식구와의 교제활동은 

증가한 결과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동거 미취학 자녀

가 있는 경우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 활동이 감소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아이가 생길 경우, 각자의 취미생활을 즐기기보다 가족 중심

으로 일상이 전환되어 문화 활동도 함께 증가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표 2>의 4가지 활동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 후 겪게 되는 신체 및 정신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

울감 해소를 위한 부부의 한 방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Johansson et al. (2020)

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 아내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데, 아내의 산후 우울감이 남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구분

첫 출산(n=192) 추가 출산(n=566)
전 후

차이
-

test
전 후

차이
-

test평균  평균  평균  평균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3.8 1.122 4.6 0.802 0.8 *** 4.5 0.838 4.6 0.691 0.2 ***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3.4 1.376 4.3 1.156 0.9 *** 3.8 1.287 4.3 1.152 0.4 ***

시댁 행사 3.5 1.294 3.6 1.252 0.1 3.6 1.297 3.7 1.253 0.1 

친정 행사 3.5 1.224 3.7 1.281 0.1 3.7 1.188 3.9 1.172 0.2 ***

<표 3> 출산유형과 출산 전후 부부 공유활동 빈도

*    , **   , ***    .

<표 3>의 출산 유형에 따른 출산 전 ‧ 후의 부부 공유활동을 살펴보면, 첫 출산한 

부부와 추가 출산한 부부 모두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과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수행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 출산한 부부는 첫 출산인 부부

와 달리 친정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이전보다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산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첫 출산 이후의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활동에 대한 부부의 공유활동 정도가 추가 출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부모로의 이행기, 즉 첫 자녀 출산 이후 부모가 되는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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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변화가 가장 크다는 이전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결과이다(LeMasters 1957; 

Lawrence et al. 2008). 그리고 추가 출산의 경우, 첫 출산보다 운동을 공유하는 정

도가 더 높아졌다. 출산 유형에 관계없이 출산 후에는 결국 공유활동 빈도는 높아

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부부공유시간 항목별 수행 정도 증감 비교

그렇다면 4개의 공유활동 항목별로 수행 빈도가 출산 후에 감소되거나 유지, 증

가되는 비율은 어떠할지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구분 감소 유지 증가 계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117 373 268 758

15.4 49.2 35.4 100.0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133 294 331 758

17.6 38.8 43.7 100.0

시댁 행사
213 292 253 758

28.1 38.5 33.4 100.0

친정 행사
198 272 288 758

26.1 35.9 38.0 100.0

<표 4>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 항목별 수행 정도 증감 (단위: 명, %)

앞의 수행 정도의 결과에서 가장 증가분이 큰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의 경우 

출산 전과 비교해 출산 후에 증가한 비율은 43.7%, 유지는 38.8%, 감소 비율은 

17.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은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

장 높은 49.2%로, 출산 전과 비교해 절반 정도는 활동 빈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증가 비율은 35.4%, 감소 비율은 15.4%로 운동과 마찬가지로 감소 

비율은 20% 미만으로 적었다. 다음으로 가족들 만나기 중에서 시댁 가족을 만나는 

경우 출산 전과 마찬가지로 출산 후에도 접촉 빈도가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38.5%

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증가한 비율이 33.4%, 감소 비율이 28.1%로 대다수는 출

산 전과 비교하여 비슷하게 만나거나 혹은 조금 더 만나고 있었다. 친정 가족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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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의 경우 시댁 가족 만나는 것과 달리 출산 후에 접촉 빈도가 증가한 비율이 

3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35.9%, 감소가 

26.1%로 나타났다. 출산 전과 비교하면 모든 부부 공유활동 수행 정도가 출산 후에 

감소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산 유형에 따른 증감비율을 살펴보면 <표 4>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

이고 있다(<표 5>). 첫 출산인 부부는 자녀가 생기면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과 산

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활동이 증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추가 출산인 경

우에는 두 활동 모두 유지 비율이 높았다. 시댁 가족이나 친정 가족을 만나는 활동

에 대해서는 첫 출산과 추가 출산에 따른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첫 출산 및 추가 출산 부부 모두 시댁 가족 만나기는 수행 정도가 유지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친정 가족 만나는 것은 두 유형 모두 증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합하여 보면, 첫 출산인 부부는 출산 전, 즉 자녀가 없을 때보다 영화 ‧ 공연 ‧ 스포

츠 관람과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활동을 부부가 더욱 자주 하게 되는 것이며, 추

가 출산인 부부는 출산 전과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구분
첫 출산(=192) 추가 출산(=566)

감소 유지 증가 계 감소 유지 증가 계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23 63 106 192 94 310 162 566

12.0 32.8 55.2 100.0 16.6 54.8 28.6 100.0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27 61 104 192 106 233 227 566

14.1 31.8 54.2 100.0 18.7 41.2 40.1 100.0

시댁 행사
55 74 63 192 158 218 190 566

28.6 38.5 32.8 100.0 27.9 38.5 33.6 100.0

친정 행사
59 59 74 192 139 213 214 566

30.7 30.7 38.5 100.0 24.6 37.6 37.8 100.0

<표 5> 출산유형과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 항목별 수행 정도 증감 (단위: 명, %)

4.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 빈도 변화

마지막으로 아내와 남편의 부부 공유활동 수행 정도가, 출산 후에는 유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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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짓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

준집단은 출산 전과 비교해 부부 공유활동 수행 빈도가 출산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집단이다. 이를 위하여 출산 전의 개인특성 및 가구특성에 따른 출산 후 감소 및 증

감할 확률에 대해 부부 공유활동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유활동 항목을 

여가의 성격을 지닌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과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활동을 먼

저 살펴보고(<표 6>), 부부 외 다른 가족을 만나는 시댁 및 친정 가족 만나기 수행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표 7>).

먼저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활동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 경우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 중 스포츠 관람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낮아졌으

며, 이는 이기영 외(2015)의 연구에서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 중심의 생활을 중

시하여 부부 공유활동이 증가하는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있으면 출

산 후 남편과의 스포츠 관람 활동을 유지하기보다 증가시킬 확률이 높아졌다는 결

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아내가 일자리가 있는 경우 개인의 독립 여가 시간

이 증가하고 공유시간이 감소한다는 결과와 상이한데(Crawford et al. 2002), 이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자녀를 온전히 혼자 돌볼 필요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남편과 관람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을 하더라도 개인소득이 많아질수록 스포츠 관람을 남편과 같이 수행

하는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될 확률이 커졌는데, 이는 근로시간이 높을수록 소

득 또한 높아지므로, 가용시간 감소에 의해 스포츠 관람 정도가 감소할 확률이 높

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조미라 2018). 추가 출산인 경우 남편과의 스포츠 관람, 운

동하기의 수행 정도가 출산 전처럼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또한 

출산 전과 비교해 출산 후에 유지되기보다 증가할 확률은 낮아졌다. 아마도 추가 

출산의 경우, 기존 자녀에 더해 새로운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부과되는 과업들에 의

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출산 자녀 수가 많아

질수록 스포츠 관람 수행 정도가 출산 후에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유활동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

과와 차이가 있는데, 자녀는 부부 간 관람 및 운동과 같은 외부 신체 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수가 많을수록 그러한 작용을 더 강화하게 되는 것이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일자리 있는 남편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와 

달리 스포츠 관람을 하는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커져 앞의 연구와 같

은 결과를 보여주었다(이기영 외 1995; 조미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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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활동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 모두 출산 후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에 대한 특성별 한계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 후 운동 활동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

다 감소할 확률이 커졌으며, 첫 출산과 달리 추가 출산인 경우 유지에 비해 감소할 

확률이 커졌다. 이는 앞서 스포츠 관람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의 출산 전은 출

산하였다고 응답한 조사 차수(n차)의 바로 직전 조사 차수(n-1)이기 때문에, 짧게는 

1년 이내에서 2년 사이 출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응답 차수(n차)의 자녀가 갓난아

기일 가능성이 크고, 이때에는 아내의 산후조리가 필요하는 등 외부 활동이 제한되

는 시기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아내, 남편 모두 출

산 후 운동 활동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더해 남편이 일자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와 달리 출산 후 아내와 함께 

하는 운동 활동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커졌다.

부부 외 가족을 만나는 활동으로 시댁 및 친정 가족 만나는 활동 수행 정도의 증

감 확률 결과를 보면, 먼저 시댁 가족 만나는 활동에 대해서는 남편의 특성에 따른 

한계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후 시댁가

족을 만나는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적어지고, 증가할 확률도 적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되기보다 증가할 확

률이 적어졌으며, 남편 소득이 많을수록 시댁 가족 만나는 빈도가 출산 후에도 유

지되기보다 감소하게 될 확률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 가족 만나는 활동

을 보면 아내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출산 후 

친정 가족을 만나는 빈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낮아졌다. 반면 남편은 아

내와 달리 가구 내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 출

산 후 친정 가족을 만나는 빈도가 유지되기보다 증가할 확률이 커졌다. 앞의 스포

츠 관람이나 운동 활동과 달리 출산 자녀 수는 시댁 가족과의 교제 활동에는 아무

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친정 가족 만나는 활동에는 출산 자녀 수가 아내에게만 

감소할 확률이 낮게 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는 부부끼리의 활동을 

함께 하도록 일련의 도움을 주는 존재이며 그 외 가족과의 상호작용에는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의 이지연 ‧ 그레이스정(2015)의 연구에서 동

거 자녀가 있는 경우 조부모와의 교제활동이 높아지는 결과와 조금 상이한데, 선행

연구에서는 동거하고 있는 미취학자녀로 한정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출산한 자녀 

수로 한정하여 포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0  조사연구 22권 4호(2021년)

구분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아내 남편 아내 남편

vs. 감소 vs. 증가 vs. 감소 vs. 증가 vs. 감소 vs. 증가 vs. 감소 vs. 증가

. . . . . . . .

연령 -0.077** -0.002** -0.044** -0.021** -0.045*** 0.000 -0.015* -0.016

교육년수 0.039** 0.070** 0.043** 0.062** 0.241*** 0.065 0.125* 0.063

일자리
(없음) 있음 -1.016** 0.806** 1.240** 0.377** -0.285*** 0.122 1.526* 0.028

개인소득 0.461** -0.176** -0.056** 0.065** 0.085*** -0.030 0.021* 0.072

출산유형
(첫출산)

추가
출산

1.003** -0.747** 0.938** -0.857** 0.975*** -0.159 0.917* -0.248

출산 자녀 수 -0.761** -0.227** -0.762** -0.178** -0.511*** -0.223 -0.559* -0.166

자가소유
(없음) 있음 0.184** -0.093** 0.176** -0.049** -0.238*** -0.119 -0.205* -0.081

도움주는 사람
(없음) 있음 -0.732** -0.215** -0.718** -0.109** 0.139*** -0.277 0.087* -0.275

 758** 758 758 758 758 758 758 758

Log likelihood -718.520 -718.520 -723.366 -723.366 -762.171 -762.171 -762.173 -762.173

Pseudo   0.0568 0.0568  0.0504  0.0504 0.0281 0.0281 0.0280 0.0280

*     **     ***   .
( ) : 기준집단. 

<표 6> 아내와 남편 특성에 따른 출산 후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운동 활동 증감 확률에 대한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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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댁 가족 만나기 친정 가족 만나기

아내 남편 아내 남편

vs. 감소 vs. 증가 vs. 감소 vs. 증가 vs. 감소 vs. 증가 vs. 감소 vs. 증가

. . . . . . . .

연령 -0.010 0.003 -0.083*** -0.061** 0.002* -0.010 -0.027 -0.029*

교육년수 -0.078 -0.079 -0.005*** 0.040** -0.108* -0.065 -0.001 0.018*

일자리
(없음) 있음 -0.293 -0.108 0.080*** -0.881** -0.143* 0.080 0.251 0.182*

개인소득 0.174 0.076 -0.139*** 0.043** 0.249* 0.045 -0.082 -0.046*

출산유형
(첫출산)

추가 
출산

-0.053 -0.022 0.081*** -0.049** 0.149* -0.524 0.176 -0.490*

출산 자녀 수 0.018 -0.008 0.072*** 0.124** -0.419* 0.190 -0.383 0.223*

자가소유
(없음) 있음 -0.019 0.049 0.047*** 0.130** -0.050* 0.035 -0.034 0.050*

도움주는 사람
(없음) 있음 -0.132 0.204 -0.039*** 0.278** -0.319* 0.540 -0.209 0.593*

 758 758 758 758 758 758 758 758

Log likelihood -823.304 -823.304 -812.212 -812.212 -806.627 -806.627 -810.324 -810.324

Pseudo   0.0039 0.0039 0.0173 0.0173 0.0202 0.0202 0.0157 0.0157

*     **     ***   .
( ) : 기준집단 

<표 7> 아내와 남편 특성에 따른 출산 후 시댁 / 친정 교제 활동 증감 확률에 대한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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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연구는 생애주기에서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으로 인해 부모로의 이행기에 접어

든 부부의 공유활동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부부관계 및 가족생활의 변화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껏 출산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부부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횡단

면 자료를 통한 단편적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대표성 있는 방대한 규모의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를 추적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

겠다. 분석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영화·공연·스포츠 관람과 산책·조깅·등산 등 운

동 활동 모두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감소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이었다. 이는 

자녀가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증가시켜 주는 매개체임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

라 생각된다. 이전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녀가 생기거나, 증가할수록 부부 여가시간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Dyer 1963; Claxton & Perry-Jenkins 2008; 이지연 ‧
그레이스정 2015)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

러한 활동이 개인이 누리는 여가적 시간이라기보다 부부가 함께 수행하는 일종의 

가족 활동 측면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가족 활동을 촉매하는 존재인 자녀가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출산으로 인한 부부 공유활동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부부 관계의 질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

의 탄생은 개인의 자유 시간을 제약하며 그로 인한 여가활동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 출산 후에 산책 ‧ 조깅 ‧ 등산 등 운동 

활동과, 영화 ‧ 공연 ‧ 스포츠 관람 활동 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출산 후에도 여전히 여

가활동을 향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물론 부부가 함께 공유한 시간이기 때문

에 출산 이전의 개인 여가시간과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출산 후

에는 개인의 독립적 여가의 일부가 부부 공유활동으로 전이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

게 한다. 따라서 부부 간에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아짐

으로써 부부 관계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함께 보내는 활동이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간에 갈등을 겪을 여지도 

많아진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가 부부관계가 좋았던 커플들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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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았음을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는 맥락에서 보면, 적어도 자녀

로 인해 부부 간에 공유하는 것들이 더욱 많아짐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산으로 인한 가족 관계 및 가족생활의 변화는 친정 및 시댁 식구 만나기

를 통하여 가늠해볼 수 있다. 출산 전보다 이후에 남편과 함께 친정 및 시댁 식구와 

교제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통하여 자녀

는 부부 단위를 확장시켜 조부모까지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는 존재

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추가 출산의 경우 친정 식구와의 교제 활동 시간이 유의미

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녀 돌봄에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얻고자 함이라고 여겨

진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조부모들이 손자녀 돌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손자녀가 태어남으로써 가족 간 유대감

이 증진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 증가로 인하여 추가 출산으로의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출산 의향 및 후속 출산에 여성의 가치관과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의 부부 공유활동의 증

가는 아내가 느끼는 남편의 정서적지지 수준이 함께 향상되어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쳐 후속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정미라 외 2013; 

Lawrence et al. 2008; Guzzo & Hayford 2020).

일찍이 Lemasters(1957)는 첫 자녀의 탄생이 가족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

는 일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간주하였고, 이후 행해진 다수의 연구에서 이 시기

의 부부 관계의 질은 대개 낮아진다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나, 동시에 부부는 새롭게 

맡게 된 부모 역할을 습득하며 부부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롭게 가족관계를 재정

립해 나가는 ‘기회’의 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부모로의 이행기의 부부 

공유활동은 증가하였으며, 자녀가 그 중심이 되었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다. 자녀의 

탄생은 분명 개인의 여가활동 및 자유시간 감소,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의 증가를 가

져오지만, 부부 간 공유활동 또한 증가시킴으로써 가족관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의 출산 관련 정책

들은 보통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시술 지원과 같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부모들은 이전보다 많

은 시간을 부부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출산을 겪은 부부들의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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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차원에서 가족 단위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여가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

면 이제 막 부모가 된 부부들이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이

끌어 나가고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자료의 특성상 아내의 응답으로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 인하여 

해석상에 한계점이 있다. 공유활동 빈도 측정은 아내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결과로

서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소득과 같은 

정보 또한 아내 입장에서 쓰여진 결과이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

의 질은 아내의 인식이 남편의 인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Crawford et al. 2002), 아내의 인식에 따른 응답결과가 부부 관계 질을 결정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내 입장에서의 응답 파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

겠다. 확장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공유시간에 대한 측정은 아내가 활동 

빈도를 응답하는 방식의 측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아내의 남편 활동에 대한 평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출산 후의 빈도가 확연히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아

내의 입장에서 느끼는 남편의 참여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는 남편의 가족 생활에 대한 기여가 높아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는 단순한 시간량이라 할 수 있으며, 시간의 

질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해석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Gager & Sanchez(2003)

의 연구에서는 부모로의 이행기에 놓인 부부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인식과 인식

에 따른 결혼 해체의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유시간 및 부부관계에 부정적 

인식이 이혼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보낸 시간의 양과 함께 질에 대한 파악이 수반되어야 하나, 자료의 특성상 해당 응

답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한계로 남겨둔다. 그리고 부부 공유활동 항목으로 다소 

제한적인 4개의 활동만을 파악하였는데, 부모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

의 변화들을 다각도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자료 특

성상 패널로 진입한 이후 출산을 경험한 대상만을 포함하고 있어,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며 특성 또한 편향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

상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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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Shared Time by Spouses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in-Sook Le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Yun-Suk Lee
(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shared time by spouses across 
transition to parenthood. While childbirth makes a huge difference in life for couples, 
empirical research on this issue is insufficient in Korea. Using data from the 1st to 7th 
survey of the Korean Longitudinal of Women and Families(KLoWF), this study compares 
the amount of shared tim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Wives responses that all of activities 
are increased after the birth of their children. Despite shared time as parents focused on 
caring for the child, increased time may be experienced as positive couple time.

Key words: Korean Longitudinal of Women and Families(KLoWF), childbirth, shared time, 
transition to parenthood


